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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리튬 등 전지 제조업체 
안전수칙 준수 긴급 현장지도 실시

 -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자체점검 강조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주요 전지(배터리) 제조 사업장에 대해 6월 27일(목), 
리튬 등 화학물질의 안전 수칙 준수에 대한 긴급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 최근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전지 제조업체 화재 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사업장 100여개소를 방문한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이 전지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 물질의 위험성과 취급방법, 안전수칙 등에 대해 근로자 교육 실시, 
▲ 물, 화기, 점화원 등과 리튬이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 ▲ 화재 발생에 대비한 적정 소화설비 설치 및 대피훈련 실시 등을 지도·
점검한다. 또한 7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리튬 등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전지 제조업 사업장 500여개소에 
대해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붙임)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최태호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지난 6월 24일 화성 화재 사고가 
있었던 만큼 전지 제조 사업장에서는 화재·폭발 예방 조치를 근로자들에게 
교육·숙지시키고, 대피훈련 등도 실시해달라.”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044-202-8901)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윤주희 (044-202-8902)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지윤 (044-202-8965)

화학사고예방과 담당자 사무관 신백우 (044-202-8969)

http://www.korea.kr


붙임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




